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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 본사·공장에 대한 산업안전 

특별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1년간 3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세아

베스틸을 대상으로 3.29.(수)부터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최근 1년간 사망재해 개요>

▴ ‘22.5.4. 근로자가 퇴근을 위해 이동 중 16톤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

▴ ’22.9.8. 쇠기둥(약 7.5톤)을 트럭에 상차하기 위해 근로자가 차량 적재함 위에서 적재 

위치를 조정하던 중 쇠기둥과 적재함 사이에 끼어 사망

▴ ‘23.3.2. 연소탑 내부에서 찌꺼기 제거 작업 중 고온의 찌꺼기가 근로자 2명을 덮쳐 사망

  ㈜세아베스틸(군산공장)은 지난해에만 총 2건(5월, 9월)의 중대재해로 2명이 

사망했고, 올해 3월 또다시 2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3건의 

사고는 모두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하였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유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 전반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안전

관리체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최근 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뿐 아니라 본사와 창녕공장도 특별감독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최근 사고가 발생한 작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면서,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

요인도 강도 높게 감독할 예정이다. 



- 2 -

  아울러, 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세아베

스틸의 구성원들이 안전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산업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산업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고 스스로 고쳐나가려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22년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강조하는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사업장 내의 위험

요인들을 꼼꼼히 찾아내서 실질적으로 개선·대처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향후

에도 지속적인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세아베스틸에서 더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법령 준수뿐만 아니라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 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번 특별감독을 계기로 세아베스틸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부터 전면 재검토하여 보완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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